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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이 의견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내용

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임을 밝힌다. 강연의 핵심은 지금의 한미 동맹을 계속 이어 나

아가느냐 하는 것이다.  

 

1882년에 조선과 미국은 처음 조약을 맺었는데 이 당시에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에 더 

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별히 한국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.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에까

지 이러한 현상은 이어졌고 공산국가조차 미국의 방위선은 일본까지라고 생각을 했었

다.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한반도, 대만, 필리핀에 군을 파견하

고 증가시켰고, 이를 계기로 일본은 경찰 예비대를 만들었고, 이 것이 보안대를 거쳐 

지금의 자위대가 탄생하게 되었다. 이 당시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공산주의와 민주주

의의 전쟁으로 이식하였다. 

 

전쟁 발발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게 작전권을 넘겨주었고 이 전쟁을 

계기로 한미 강화조약, 미일 안보조약이 생겨났으며 일본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

다.즉 한반도의 안보가 일본에 여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.  

 

주한 미군은 한반도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.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정

부에게 미군의 주둔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, 당시의 전략상으로도 미군의 한반도 주

둔은 중요했기 때문이다. 주일 미군의 경우,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70%가 오

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는고, 지정학적 유리함이 주둔의 이유였다. 

 

한반도 전쟁 이후,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협조를 요구하였다. 특히 일본에게는 한국

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라고 요구를 하였는데, 이는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정에 중

요하다는 논리와 함께하였다. 베트남전 발발 후, 미군은 군사적 이유로 1개 사단을 



한국에서 철수하였고, 이를 거부한 한국정부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일본에

게는 한국으로의 군사적 지원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였다.  그 후 카터 대통령시절에

는 한미 연합사를 설치하게 된다.  

 

냉전 시대에 미국은 한국에는 군대를 육성하고, 일본에는 기지제공을 요구하였는데, 

러시아의 붕괴 후, 탈냉전이 시작되자 일본의 군사적 위치는 작아졌다. 오키나와에서

의 미군의 RAPE 사건으로 반미 감정이 달아올랐지만, 미군으로부터 오는 경제적, 치

안적 이익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듯한 노력으로 미일동맹을 

다시 굳건한 위치로 되돌려 놓았다. 반면에 한국은 냉전이 끝난 후에도 북한 이라는 

위협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고, 한미 동맹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다. 이 점이 한국

과 일본의 다른 점이다. 이 후 미국은 일본에게 미국의 해외 출병 지원을 요구하기 

시작했고, 경제적 발전을 이룬 한국에게도 미군을 위한 원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. 

 

한반도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. 하나는 김대중 방북으로 인한 공산주의에 대

한 적대감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이다. 이것은 미군의 군사태세

를 재편성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. 미군은 2008년경에 병력을 철수

하기로 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자주 국방의 자신감을 내비추었다. 이런 상황을 

볼 때 지금이 ‘왜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가를 다시 검토해볼 시기’라고 생각한다. 

 

마지막으로 일본은 한미동맹에 대해 간섭을 할 수 없고, 한미 관계의 악화가 미일관

계의 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오히려 한미일의 삼각 공조가 일본에게 이득이 된다. 

또한 한국은 연합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연합사는 매우 효율적인 기구라고 생각한다.  

 


